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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카인즈를 활용한 안동관광 관련 국내 언론보도 분석

Analysis of Domestic Media Reports Related to 

Andong Tourism Using Bigkinds

문상정1

Sang-Jeong Moon1

요 약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안동관광과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분석시스

템에 안동관광을 핵심 검색어로 하여 2020년 7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보도된 언론보도 

16,092개를 추출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안동관광 관련 키워드 동향분석 결과는 2024년 3,574

건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안동관광 관련 연관어 분석 결과, 경북도, 하회마을, 코로나 19, 경주, 대중

교통 순으로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동관광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안동, 안동시, 문

화관광체육국장, 유네스코, 도산서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가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안동관광과 관련하여 언론 기사를 비교 분석한 새로운 

시도였으며, 사회과학 분야 및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과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 빅카인즈, 안동관광, 언론보도, 키워드 트랜드,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omestic media reports related to Andong tourism using 

BigKin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6,092 press reports reported from July 23, 2020 

to July 23, 2025 were extracted and analyzed with Andong Tourism as a key search word in Bigkinds' 

news analysis system based on big data technology. As a result, first, the result of trend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Andong tourism was the most common at 3,574 cases in 2024.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Andong tourism-related words, Gyeongbuk-do, Hahoe Village, Corona 19, Gyeongju, and public 

transportation showed high correlation in order.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related to 

Andong tourism, Andong, Andong-si, the Director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Bureau, UNESCO, and 

Dosanseowon appeared in order.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big data analysis. It was a new attempt to compare and analyze media articles related to Andong 

tourism, an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ble to help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field and other 

academic field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sign so that the title and content of the article can 

be analyz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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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는 지역을 불문하고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지적

재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관광

시장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안동지역은 성리학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 지붕 없는 박물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보 5건, 보물 48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5건을 비롯

하여 34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 아울러 안동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3대 분야인 인류

무형문화유산(하회별신굿탈놀이), 세계문화유산(하회마을,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세계기록유산(유

교책판)을 보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지역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향교, 서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유교 문화를 상품화할 

때 고급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관광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아울러 안동지역과 같이 전통문화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

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관광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우

선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3][4]. 안동지역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정체

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특성화하여 이

미지를 창출하게 되면 사회적 연대감과 대중적 자부심을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5].

안동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즉, 안동시는 유교를 바탕

으로 하는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의 고유가치가 어우러져 오랜 역사의 품격이 지역문화에 녹아든 

관광사업을 글로벌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외부적으로는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국제적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안동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6].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제 관광거점도시(부

산) 및 지역 관광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 지자체들과 함께 2020년 5월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및 해외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며,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도 도시별 장점을 활용한 브

랜드 구축에 노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7].

언론보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중의 가치 판단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뉴스 기사를 활용한 분석은 해당 시대의 사건과 이슈를 반영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트랜드를 예측하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8].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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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언론보도자료를 분석하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방법은 

이전 연구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보도 건수와 주제를 추출하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의 연구방법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패턴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장점이 있다 [9]. 따라

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안동관광’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안동관광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흐름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안

동관광의 발전방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안동관광’관련하여 언론 보도의 키워드 트랜드 분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안동관광’관련하여 언론 보도의 연관어 분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안동관광’관련하여 언론 보도의 관계도 분석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데이터 수집 연도별 ‘안동관광’ 언론보도 추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도의 매체들은 12개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3개 경제일

간지(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

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44개 지역일간지(강원도일보, 강원일보, 경

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

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금강일보,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

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

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

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라일보)이다. 5개 방송사(KBS, MBC, 

OBS, SBS, YTN)와 10개의 전문지(기자협회보, 디지털타임스, 미디어오늘, 소년한국일보, 시사IN, 

일요신문, 전자신문, 주간한국, 한겨레21, 환경일보)이다.

안동관광으로 하여 수집된 총 16,092건의 언론 보도 자료는 빅카인즈 분석에 의해 언론사, 통합

분류, 사건‧사고로 분류되어지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언론사별 보도 자료 분석은 [표 1]과 같다. 안

동 관광에 대한 언론 보도중에서 전국일간지 중에서는 아시아투데이가 882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

하였다. 경제일간지에서는 헤럴드경제가 680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으며, 지역일간지에서는 매

일신문이 1,226건, 경북매일신문이 1,163건, 경북도민일보가 1,1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에서는 KBS가 367건으로 가장 높게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지는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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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3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다.

  [표 1] 언론사별 안동관광 관련 보도 개수

  [Table 1]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andong tourism by media company

연번 언론사 보도수 연번 언론사 보도수 연번 언론사 보도수

1 경향신문 110 29 경남도민일보 25 57 전라일보 18

2 국민일보 618 30 경남신문 14 58 전북도민일보 27

3 내일신문 89 31 경남일보 17 59 전북일보 20

4 동아일보 129 32 경북도민일보 1,141 60 제민일보 2

5 문화일보 183 33 경북매일신문 1,163 61 제주일보 7

6 서울신문 370 34 경북일보 972 62 중도일보 642

7 세계일보 419 35 경상일보 15 63 중부매일 31

8 아시아투데이 882 36 경인일보 8 64 중부일보 16

9 조선일보 99 37 광남일보 20 65 충북일보 43

10 중앙일보 233 38 광주매일신문 5 66 충청일보 41

11 한겨레 70 39 광주일보 13 67 충청타임즈 18

12 한국일보 302 40 국제신문 34 68 충청투데이 25

13 대한경제 370 41 금강일보 18 69 한라일보 4

14 매일경제 309 42 기호일보 11 70 KBS 367

15 머니투데이 191 43 남도일보 14 71 MBC 8

16 메트로경제 247 44 대구신문 683 72 OBS 9

17 브릿지경제 298 45 대구일보 561 73 SBS 15

18 서울경제 178 46 대전일보 31 74 YTN 103

19 아시아경제 298 47 동양일보 25 75 기자협회보 1

20 아주경제 138 48 매일신문 1,226 76 디지털타임스 52

21 이데일리 177 49 무등일보 12 77 미디어오늘 3

22 이투데이 50 50 부산일보 91 78 소년한국일보 28

23 파이낸셜뉴스 365 51 새전북신문 28 79 시사IN 4

24 한국경제 260 52 영남일보 621 80 일요신문 6

25 헤럴드경제 680 53 울산매일 22 81 전자신문 61

26 강원도민일보 45 54 울산신문 17 82 주간한국 118

27 강원일보 40 55 인천일보 12 83 한겨레21 5

28 경기일보 9 56 전남일보 22 84 환경일보 438

합계 16,092

2.2 분석 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안동관광에 관한 분석을 위해 국내 언론의 경향을 나타내는 뉴스 보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안동관광에 대한 관련 뉴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카인즈(Bigkinds)서비스를 이용하였

다. 이 플랫폼은 각종 언론사에서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여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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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10]. 빅카인즈(Bigkinds)는 국내 주요 언론사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뉴스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속 주요 이슈, 키워드 관계망, 이슈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연구, 학술연구, 이슈 분석, 여론 흐름 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10]. 나아가 

빅카인즈(Bigkinds)는 비정형화된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10].

빅카인즈(Bigkinds)프로그램의 검색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검색기간은 ‘안동관광’을 

핵심 검색어로 하여 2020년 7월 23일에서 2025년 7월 23일까지의 대상 매체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도를 추출한 후, 첫째,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통해 안동관광를 키워드로 하는 언론 보도 건수

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연관어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인 안동관광과 관련한 어떤 

단어들이 텍스트 속에 많이 등장하는지를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관어 분석의 가중치는 토픽랭

크 알고리즘에 기반해 출력된 결과물로, 토픽랭크는 특정 키워드와 동시에 발생한 키워드의 발생

빈도와 중요도를 계산하여 순위를 매기는 기법이다 [10]. 마지막으로 ‘관계도 분석’을 통해 관련 내

용을 분석함으로써 안동관광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안동관광에 대한 빅카인즈 분석을 근거로 하여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동관광과 관련된 뉴스를 키워드 트랜드 분석,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안동관광’ 관련 키워드 트랜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분석은 뉴스 검색량 유입이 많아 검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관광 관련 언론 보도의 연도별 키워드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0

년 7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빅카인즈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트랜드는 검색한 키워

드가 포함되어 있는 언론 보도 뉴스의 건수를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의 기간별로 그래프를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 [10]. 키워드 트랜드 분석결과를 기간별로 차트를 선택할 수 있어 사회적 트랜드를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분석으로 안동관광 관련 언론 보도는 총 16,092건이 검색되었으며 연

도별 언론 보도 개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안동관광 관련 보도 개수

  [Table 2]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andong tourism by year

연도 건수

2020 1,226

2021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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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키워드 트랜드 분석 결과 2024년에 3,574건으로 가장 높은 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

년에 3,26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동관광 관련 언론 보도 자료의 연간 키워드 트랜드 분석과 연

계하여 월간 키워드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동관광 월간 키워드 트랜드 분석

[Fig. 1] Analysis of the monthly keyword trend of andong tourism

안동관광에 대한 월간 키워드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에 463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6월에 459건, 2025년 5월에 389건, 2024년 9월에 359건, 2024년 7월에 357건

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 동안 안동관광에 대한 보도 건수는 총 1,596건으로 2020년 7월 23일부

터 2025년 7월 23일까지 보도된 총 16,092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관광 관련 언론 보도가 

2025년 4월에 최고점을 찍게 된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 안동시, 힐링으로 치유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본격 운영-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도산난장’을 오는 5월 3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주말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년 첫 시작을 선보인 ‘도산난

장’은 양반, 사또, 상인 등 조선시대 캐릭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며 활기찬 

테마파크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안동시 도산권역의 3대문화권 사업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

동에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국내 유일하게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돼 운영되는 

문화·생태·관광 복합 문화관광단지이다 [11].

다음으로 언론 보도의 건수가 높은 시기는 2025년 6월로 나타났으며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22 2,838

2023 3,263

2024 3,574

2025 2,478

합계 1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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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지역 ‘착한관광’ 증가-

경북도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관광지점 90곳의 입장객 수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직후

인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으나 5월에는 전월 대비 79%, 전년 동기 대비 16%씩 각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5개 시·군별 자체 집계에 따르면 안동시는 5월 한 달간 주요 관

광지점(36곳)에 52만7150명의 방문객이 찾아 입장객 수는 전월 대비 72%,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

다. 특히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은 4월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

이터의 지역별 방문자 수 분석에서도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12].

다음은 2024년 언론 보도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는 2024년 9월로 나타났으

며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판 놀아볼까 안동탈춤페스티벌, 퍼레이드·대동난장으로 시작-

경북 안동시는 27일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One Mask, One World)’이라는 주제로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 전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

께 중앙선1942 안동역 대동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지역 참여팀과 외국 공연단의 합동 공연을 곁들

인 화려한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관광객과 안동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대동난장과 불꽃놀이도 이어진

다. 올해 축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는 탈춤 관련 공연 및 전시, 체험 콘텐

츠를 선보인다. 탈 문화 테마거리 등 축제장에 오는 모든 사람이 탈을 쓸 수 있도록 ‘마스크 체인지존’

도 운영한다 [13].

3.2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검색한 뉴스의 연관성인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

여주는 분석이다 [10]. 즉, 연관어 분석은 단어의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시각화되어 어떤 단

어들이 텍스트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안동관광 관련 주

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안동관광 연관어 분석

[Fig. 2] Analysis of andong tourism relate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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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관광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북도로 가중치는 23.38, 키워

드 빈도수는 77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하회마을로 가중치는 6.77, 키워드 빈도수는 88이며, 세 

번째는 코로나 19로 가중치는 6.48, 키워드 빈도수는 16이다. 전체 연관어의 가중치와 키워드 빈도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안동관광에 대한 연관어 분석

  [Table 3] Analysis of related words on andong tourism

순번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순번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1 경북도 23.38 77 18 숙박업소 2 5

2 하회마을 6.77 88 19
코레일 

경북본부
1.82 4

3 코로나19 6.48 16 20
SITF(서울 

국제관광전)
1.82 1

4 경주 6.22 89 21 팸투어 1.78 22

5 대중교통 5.42 21 22 인구감소지역 1.78 7

6 월영교 4.29 38 23
선성현문화 

단지 입구
1.78 2

7 지역경제 3.38 28 24 시내버스 1.75 48

8 도산서원 3.33 21 25 MZ세대 1.75 15

9
DDP(동대문디

자인플라자)
3.27 8 26 개별적 1.75 3

10
차전장군노국

공주 축제
3.27 7 27

경북도 

도쿄사무소
1.75 3

11
유네스코 

세계유산
2.76 33 28 헬기 이착륙장 1.75 2

12 散客(산객) 2.67 5 29 인지도 1.71 3

13 지자체 2.57 14 30 수도권 1.67 16

14 싼커 2.53 8 31 매력적 1.67 10

15 전면취소 2.53 5 32 예끼상회 1.67 7

16 대형 산불 2.4 9 33 시티투어 1.6 17

17 군산 2 18 34 입장권 1.6 10

3.3 관계도 분석

본 연구는 안동관광에 대한 빅카인즈의 관계도 분석를 실시한 결과에서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분석과 명사 상당어구를 추출하며, 추출된 명사 상당어구는 개

체명 본문 알고리즘(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체명을 재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10]. 본 연구의 관계도 분석결과는 가중치 3이상 92이하가 적용된 결과 [그림 3]과 

같다. 관계도 분석 결과, 2개의 인물(노란색), 19개의 장소(녹색), 10개의 기관(파란색), 16개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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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붉은색)로 나타났다. 키워드를 연결하여 관계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였을 때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안동(장소, 가중치 92), 다음으로는 안동시(장소, 가중치 57),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

체육국장(키워드, 가중치 24), 네 번째로는 유네스코(기관, 가중치 24), 다섯 번째로는 도산서원(장

소, 가중치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안동이며 안동은 문

화관광체육국장, 유네스코, 도산서원, 한국관광공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키워드와 네트워크 관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의 키워드는 안동시로 도산서원, 안동소주, 코레일관광개

발, 서울역, 수도권의 키워드와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의 키워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유네스코, 한국관광공사, 코로나 19, APEC 정상회의, 대구국제공항 등과 네

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의 키워드는 유네스코로 안동시, 도산서원, 버킷

리스트,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여행엑스포 등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키워드는 도산서원으로 안동시, 유네스코, 서울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안동관광 관계도 분석

[Fig. 3] Analysis of andong tourism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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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안동관광’과 관련하여 국내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카인즈(Bigkinds) 시스

템을 활용하였다. ‘안동관광’을 키워드로 하여 2020년 7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언론보도

를 수집한 후,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기 

위하여 연도별 키워드 트랜드, 연관어 분석 및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경우,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통해 안동관광과 관련한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본 결

과, 2024년 언론보도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되어 화제가 되었던 해이다 [14]. 안동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

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경상북도에서 안동시가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또한, 언론은 전라도 지역 주민 특별관광열차 타고 안동 관광-영호남 교류의 

장 만들어 [15], 코레일관광 상품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답사기 운영 [16], 관광거점도시 안동, 항

공기 활용 해외홍보 나선다 [17]를 주요 주제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관광거점도시로서 

안동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월간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살펴보면, 2025년 4월부터 안동관광에 

관련한 언론보도 건수가 상승하여 4개월 동안 최고점의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

년 7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보도된 총 16,092건의 9.9%를 차지하였다. 2025년 4월의 안

동관광 관련 언론보도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안동시에 위치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콘텐

츠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아울

러 경북도청신도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개통되어 관광활

성화가 기대된다는 보도 내용도 함께 제공되었다.

(연구문제 2)의 경우, 안동관광에 대한 연관어 분석에서 경북도, 하회마을, 코로나 19, 경주, 대중

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

여 경북 북부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 피해로 인하여 경상북도 북부권의 관광산업이 많은 타격을 입

게 되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다채롭고 

특색 있는 캠페인과 정책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8]. 그러므로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과 안동의 소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연관어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관어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에 대

한 관광상품 등은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고 있었다 [19].

(연구문제 3)의 경우, 안동관광 관련 관계도 분석에서는 연결 관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안동, 안

동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네스코, 도산서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동관광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4, No.6 December (2025)

773

중요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안동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동의 관광정책을 총괄

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동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유교책판)을 보유함으로써 유네스코 지정 유산 3대 카테고리를 가진 최초의 지자

체이므로 이들 전통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안동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안동시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안동시가 보유한 독특한 유교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역사문

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계도 분석에서 연결 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키워드

들은 접근성을 의미하는 키워드(e.g.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역, 대구국제공항)와 네트워크 관계를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

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성을 가진다. 국내 최대의 공공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안동관광과 

관련하여 언론 기사를 비교 분석한 새로운 시도였으며 사회과학 분야 및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연

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분야인 인류무형문화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세계문화유산(하회마을,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세계기록유산(유교책판)을 하

나의 문화 스토리라인(storyline)으로 구축하여 통합 브랜드 로고, 통합 홍보물, 통합 해설 앱을 제

작하여 안동시만의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동시는 글로벌 마케팅 및 네트워

킹 강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각국의 관광기관 및 해외 여

행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안동은 KTX 안동역과의 연계 교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관광지 간 셔틀버스 노선 확충,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빅카인즈 분석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결과에만 의존하였기에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키워드 중심의 자료 분석으로 인해 기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

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에는 기사 제목과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계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언론 기사의 역할과 가치를 통해 안동관

광 발전을 탐험적으로 접근한 초기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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